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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정전 피해액 90억원 미만
기흥 반도체 공장서 웨이퍼 중심으로 … 정확한 내부문제 파악 나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정전에 따른 피해규모가 90억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3월24일 오후 기흥공장에서 발생했던 정전으로 인한 피해액이 25일 오후 4시까지 90억원 미만

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피해는 주로 웨이퍼 등 공정이 진행 중이던 제품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전 원인에 대해 “외부선로의 문제라기보다 기흥사업장 내부문제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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